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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
의 치매 환자 간호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은 기
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
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t=-4.03, p<.001)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관심도(F=5.02, p=.008)가 높을
수록 높게 나타났고,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F=3.91, p=.023)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
한 지식과 돌봄 이행(r=.21, p=.0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이행을 유발할 수 있도록 임상실
습 전에 치매 관련 지식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thus providing the foundation of dementia 
patient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for nursing students. For the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this study us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students’ year of study and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dementia (F=5.02, p=.008), the higher their knowledge on dementia (t=-4.03, p<.001), and 
also that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F=3.91, p=.023), the higher their care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nursing students’ knowledge on dementia and their ca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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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 p=.023) were positively correlated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develop and utilize education programs that can help students gain 
knowledge on dementia prior to clinical training so that they can have more knowledge on dementia 
and be encouraged to practice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Keywords : Nursing student,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Empath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2040년에는 87.8세로 예상되고[1],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자 및 치매 환자도 증가
하고 있으며, 이중 치매 환자 수는 66만 1천 명
(9.8%)으로 추정하고 있다[2].
  치매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은 불안, 초
조, 배회 등의 행동장애나 지각, 사고내용, 정서 
등의 정신장애에 의해 발현되고, 중기 이후에는 
우울을 비롯한 정신적 증상과 폭력, 의심, 욕설 
등의 물리적, 언어적 공격행위와 배회 등의 부적
절한 행동문제들을 수반하게 된다[3].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임상 실습 중 치매 환자
와 만나게 되고, 치매 환자는 증상별로 다양한 
행동과 감정을 보이므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
응해야 하므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간호
제공을 위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4].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 환자에 
대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
소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
우,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 환자
를 대함에 있어 치매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간호제공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치매 관련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6], 전문지식을 포
함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으로서의 관련 내용의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치매 환자의 돌봄 이행은 가정을 대신할 수 있
는 기능적, 기술적인 역할이 준비된 곳에서 치매 
노인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동일한 일상생
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이다
[7]. 노인간호 교육은 1981년부터 개설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 
교육과 임상실습 교육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간호현장에서 치매 노인 및 보호자에게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인력이다[8]. 이중 
치매 환자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 이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은 치매 환
자와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5][9]. 이처럼 돌봄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삶의 질과 돌봄 이행 수준에 따라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
고[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의 돌
봄 이행에 대해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치매 환자를 위해 양질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중요도 
인지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공유를 수반
하는 정서 반응이고, 얼굴표정, 말, 행동 등을 통
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최소한으로 인식하고 이
해하는 것[10]과 공감적 관심은 다른 사람의 감
정을 이해하고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힘든 경험을 보게 
되어 생겨나는 불편감과 불안한 감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관찰 가능한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
고 돌보는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성[11]을 의
미한다.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적 요소
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공감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보게 되면 대화기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12].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원
활한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계
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 될 수 있다[13]. Seo 
[1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
사소통능력, 지각된 동료 간 돌봄행위와의 관계에
서 공감능력이 의사소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지각된 동료간 돌봄행위에 유의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공감능력임을 나타내 대인관계를 함
에 있어서 공감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공감하고, 배려하며, 돌보는 관계는 간호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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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대학 시기부터 
필요하다[15]. Yeo [1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의 공감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타
인인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
심이나 주의가 높을수록 공감이 많음을 나타낸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육제공[16]이 도움
이 되리라 사료된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언어나 행동
을 인정하여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치매 환자에
게 진정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정서적으로 긍정적
인 태도가 필요하기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
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준비에 필요할 것이다.
  간호 교육의 효과와 지속성을 고려할 때 고령
화 사회에서 치매노인 간호를 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공감 및 돌봄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
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17]. 예비간호사인 간호
대학생들이 미래의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치매 대
상자를 만났을 때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과 공감능력을 함양하는 훈련, 그리고 
치매환자를 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이 갖추
어져야 하며[18]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
다.
  그러나 치매 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 주제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5][9], 치매지식, 부담
감, 직무만족도[19], 치매노인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20], 치매간호지식과 공감[21] 등에 대
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선행연구는 다양하나 
간호대학생의 치매노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미
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
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치
매 환자를 대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행위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치매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기
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
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N시에 소재한 K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재학생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
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에 따라 유의수준(⍺)=.05, 상관
관계 계수(correlation p H1)=0.3, 검정력(1-
β)=.95일 때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가 
11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129부 중 자료가 불충
분한 15부를 제외한 1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및 치매에 대한 특
성 9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20문항, 돌봄 이행 
23문항, 공감 28문항의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ee 
[22]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지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치매에 관한 영역별 지식
측정 도구를 Jung [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위영역으로 치매 질병 지식 10문항, 치매 치료지
식 3문항, 치매에 대한 지식 7문항으로 정답은 1
점, 오답과 모름은 0점으로 배점하였다. Jung 
[19]의 연구에서 Spearman-Brown 계수=0.62, 
본 연구에서의 Spearman-Brown 계수= 0.70, 
Cronbach's α=.72이었다. 

  2.3.2. 돌봄 이행
  돌봄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wang 
[23]이 개발한 조호활동 실천도구를 Kim [7]이 
수정⋅보완한 돌봄 이행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
전관리영역, 건강도모 영역, 의사소통 기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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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능영역의 총 23문항 5점 Likert 척도
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이행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8이
었다.

  2.3.3. 공감
  공감 측정도구는 Davis [11]의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를 Kang 등[24]
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IRI는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28문항 중 7개 문항은 ‘부정’을 나타내는 문
항으로 역순으로 평가하였다. Kang 등[24]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7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자료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é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
하였다.
  3)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에 의한 조사연구이므로 간호대
학생인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상자에게 조사참여 시 직접적인 위험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수집
에 소요되는 시간,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한 후 
대상자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동의서
에 서명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작성
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대상자는 어떠한 불이
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참여거부를 할 수 있음에 대한 내
용을 동의서에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114명 중 
남성 13명(11.4%), 여성 101명(88.6%)이었다. 연
령은 평균 24.1세로 나타났으며, 23세 미만은 65
명(57.0%)이고, 23세 이상은 49명(43.0%)이었다. 
학년은 3학년 55명(48.2%), 4학년은 59명
(51.8%)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는 ‘보통’이 59명
(51.8%)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51명(44.7%)
으로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특성 중 
치매 환자 간호수행 경험에 대해 ‘예’를 선택한 
대상자가 68명(59.6%)이고, 치매 교육을 받은 경
험은 ‘예’가 103명(90.4%)이었으며, 치매 관련 실
습경험은 ‘예’와 ‘아니오’가 각각 57명(50%)이었
다. 치매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 67명(58.8%)
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 환자와의 동거경험은 ‘아
니오’가 98명(86.0%)으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
났다<Table 1>.

3.2.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 정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20점 만점에 평
균 평점 15.96±2.46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에서 치매 질병지식이 평균 평점 7.54±1.66점, 
치매 치료지식은 평균 평점 2.63±0.59점, 치매 
간호지식은 평균 평점 5.80±1.16점이었다. 돌봄 
이행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18±0.37점, 공
감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6±0.33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 관련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과의 차이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t=-4.03, p<.001), 치
매에 대한 관심도(F=5.02, p=.008)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4학년이 3학년보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
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
이 높게 나타났다.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91. p=.023).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인 경우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돌봄 이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연령에 대해서
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43. p=.001) 23
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공감을 더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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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Dementia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Sex
Male 13(11.4)

Female 101(88.6)

Age
<23 65(57.0)

≥23 49(43.0) 24.11±5.85

Grade
3rd 55(48.2)

4th 59(51.8)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1(44.7)

Moderate 59(51.8)

Dissatisfied 4(3.5)

Nursing Experience for People with Dementia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68(59.6)

No 46(40.4)

Educational Experience of Dementia
Yes 103(90.4)

No 11(9.6)

Dementia relate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57(50.0)

No 57(50.0)

Interest in the Dementia

High 44(38.6)

Moderate 67(58.8)

Low 3(2.6)

Living Experiences with the Cognitive impaired 
Patient

Yes 16(14.0)

No 98(86.0)

Table 2. Level of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N=114)

Variables Mean±SD

Dementia Knowledge 15.96±2.46

Knowledge of Dementia Disease 7.54±1.66

Knowledge of Dementia Cure 2.63±0.59

Knowledge of Dementia Care 5.80±1.16

Care Performance 4.18±0.37

Empathy 3.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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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and Empathy  
                                                                                    (N=114)  

Variables
Dementia Knowledge Care Performance Empathy

r(p)
Dementia Knowledge 1

Care Performance .21(.022) 1
Empathy .06(.511) .12(.206) 1

3.4.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공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돌봄 이행(r=.21, 
p=.022)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
의 치매 환자 간호 중재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평균 
평점 15.96±2.46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치매 
질병지식이 평균 7.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료지
식이 평균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치매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Han 과 Kim [25]의 연구에서 
18.14점으로 나온 것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하위영역 중 치매 질병지식이 가장 높고 치료지
식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
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25]보다 치매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은 대상자별에 따른 임상경력의 
차이로 인해 전문지식 습득 정도의 차이가 반영
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치료지식에 대해 대
상자 모두 동일하게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전문
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지식 도구가 상
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분석에는 제한이 있으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o와 Kim [5]의 연구에
서는 15점 만점에 9.7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선행연구[5]가 치매 파트너 활동경험
이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2∼4학년과 3, 4학년에 
대한 치매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지정도의 차이

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동일도구를 적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이행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18±0.37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이
행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26]의 연구에서는 3.9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
과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직접적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험이 제한적이므
로 돌봄 이행에 대해 단순히 자신들이 지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므로 실제적인 돌봄 이행 
실무 제공자들의 점수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6±0.33점으
로 나타났다. 치매와 관련된 공감에 대한 선행연
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다. 간호
대학생의 공감에 대한 연구[27]는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이 3.05∼3.68로 나타나 전체 평균 평
점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간호사의 공감에 대한 연구[28]는 하위영
역 평균이 2.97∼3.58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
의 공감이 간호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타인을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 간호대학생보다 낮게 나타
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은 일반
적 특성 중 학년과 치매 관련 특성 중에서는 치
매에 대한 관심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
년은 3학년보다 4학년에게서 지식 정도가 높았으
며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인 경
우보다 치매 지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도구가 상이하나 Jo 등[5]과 Kwon과 Lee [6]
의 연구에서 치매 관심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우보다 치매 지식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즉, 치
매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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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열의가 있으므로 긍정적
인 결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식제공에 앞서 학생
들에게 치매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돌봄 이행은 일반적 특성의 임상 실습 만족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임상 실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돌봄 이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자신
감에 영향을 주고 돌봄 이행이 높게 나타났으리
라 사료된다.
  치매 관련 돌봄 이행에 대한 선행논문이 없어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에 제한이 있으나 Seo 
[14]는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동료 
간 돌봄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
은 경우가 돌봄 이행을 잘한다고 하였다. 
  돌봄은 간호의 본질이자 간호 실무의 핵심이며
[14], 간호지식, 간호활동 및 긍정적 결과와 관련
된 것이다[29]. 따라서 간호와 관련된 만족도가 
높을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돌봄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Noh, Lim과 Hur [30]의 연구에서는 요
양보호사의 돌봄 이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교육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상이하기는 하나 간호대학
생의 치매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면 돌봄의 이행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공감은 일반적 특성의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23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공감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련 연구는 아
니나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대해 Jeong과 
Lee [13]의 연구결과에서 하위영역의 인지적 공
감 중 ‘상상하기’ 부분에서만 21세 이하가 22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연구도구 및 대상자가 
상이하긴 하나 Baek [21]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지식과 공감에 대한 연구
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치매에 대한 공감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
고, 치매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된 치매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인지적 공감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31].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선행연구[16][32] 중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공감 능력의 차이에 대해 학년에 대해서 학년
이 높을수록 공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고학년
의 경우 공감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기회
가 저학년보다는 높았을 것이며 실습 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으로 공감 능력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16].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대한 결과들이 상이한 점
을 고려할 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본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돌봄 이행과는 순상
관 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매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대상자에 대한 간호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좀 더 돌봄에 대한 행동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Yun과 Ryu [20]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 지식과 돌봄 행위와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
이하였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이 행위를 형성하는 조건이지만, 지
식의 전달이 행위를 유발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3]. 이에 지식을 통한 행동의 향상을 
위한 방법 중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치매 환자 간호의 까다로운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4]. 따라서 미
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
식을 높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이행을 유발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에 지식함양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공감은 치매에 대한 지식과 돌봄 
이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치매와 관련된 공감의 직접적인 연구 
도구가 아님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추후 치
매 관련 공감도구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공감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대상자
를 이해하는 공감 부분이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하여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치매와 관련된 
공감을 하더라도 실제 돌봄을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상관성이 없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 치매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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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 간호제공에 제
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간호대
학생에게 치매 환자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공감이 실제 지식
이나 돌봄 이행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치매에 관한 지식향상을 위한 교육은 
치매 환자 간호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이는 치매 환자에 대해 공감하여 환자중심의 간
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35] 이들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돌봄 이행 및 공감을 파악하여 치매 환자
를 대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행위에 도움이 되고
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는 치매에 대한 지식은 학년, 치매에 대한 관심
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돌봄 이행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고 공감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세 변수 간의 상관
관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이 돌봄 이행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매 환자를 위한 질 높
은 간호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실습 전 치매 
환자 간호를 위한 전문지식 및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 중 치매와 
관련된 치매 돌봄 이행 및 치매 관련 공감에 대
한 도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도구개발이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대부분의 치매간호 관련 
연구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 등의 실무
자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므로 예비 실무자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치매 관련 연
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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